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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코픽스 여전한 오름세…주담대 7%대 가나 아시아경제

금융채 5년물 금리, 8일 기준 4.136% 기록… 작년말대비 1.84배 증가… 지난달말부터 4%에 접어든 후 1일에는 4.397%까지 치솟아…

코픽스도 꾸준한 상승세…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경쟁으로 자금조달 비용 증가 영향… 이러한 추세면 조만간 주담대 금리 7%대 가능하다는 전망도 존재

은행 자금줄 마른 PF… 지방건설현장 멈췄다 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 고금리인 2금융권 및 3금융권의 PF대출 노출 사업장 증가 중… 기준금리 가파르게 오르며 PF 건전성 크게 악화 중

은행권 PF대출 연체잔액은 65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6억원 감소… 연체율은 0.02%로 작년말대비 0.01%p 하락… 반면 비은행권 연체잔액과 연체율은 악화

'콜라보 맛집' 된 인터넷은행 플랫폼 한국경제

케이뱅크, DB손해보험과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서 여행자보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 자체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제휴사 금융상품 소개에 공들이는 중

금융 플랫폼 겨냥한 인터넷은행들의 행보 이어지는 중… 플랫폼 수수료 이익까지 타겟…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퍼스트 발행어음 등 제휴사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출시

'킹달러'에 줄어든 해외직구…해외여행에 기대는 카드사 머니투데이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10억 3,000만달러… 1분기 대비 약 9.2% 감소, 작년 4분기대비 19.6% 감소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자 해외직구족들의 지갑 닫혀…. 카드업계,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기대거는 중… 각종 입국 규제 풀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 증가

손보사 만기보유증권 더 늘린다…2년새 40조 '껑충' 연합인포맥스

손보사들의 만기보유증권 잔액, 올 6월 말 기준 64조 3,164억원까지 급증… 2년만에 40조원 이상 급증…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채권재분류 단행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확대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 예상… 향후 매도가능증권 비중 100조원 하회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금리인상에 늘어난 채권 수익률…생보사 투자영업수익 30% 상승 CEO스코어데일리

국내 생보사 23곳, 투자영업수익이 올해 상반기 기준 24조 3,6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 삼성 26.7% YoY, 교보 41.5% YoY, 한화 24.2% YoY 증가

투자 수익 증가 원인으로 금리 인상… 덕분에 채권 수익률 개선돼… 다만 비용 제한 투자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하락세… 운용자산이익률 평균 3.3%... 포트폴리오 재정비 분주 예상

한투證, 카뱅주식 직접 취득…인뱅과 시너지 효과 커질까 서울경제

한국투자증권, 최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 산업자본이 특례법 및 은행법상 10,25,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 승인 필요

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5년 경과해 상황 변화… 주식 취득에 걸림돌 사라져… 승인 얻으면 카카오뱅크와의 연결고리 강화 예상… 펀드 판매 준비 돌입 상태

증권업계 역성장 만회 기회로…움츠렸던 IPO 시장 ‘기지개’ CEO스코어데일리

올 들어 코스피와 ㅋ코스닥 시장에 IPO를 통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43곳… 전년동기간 60곳 대비 28.3% 감소한 수준

증권사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수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 다만 하반기에는 예정 공모주 청약 6건, 컬리와 11번가의 상장 절차 진행 중인 점 등 IPO 시장 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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